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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승환  작성일20 23-0 3-24 11:0 8:49

장보고가 일찌기 무장으로 출세하기 보다는 

자신의 무술을 징검다리 삼아 대상이 되기를 바랐다는 것을 알게 해준 5회였다.

장보고와 정년이 무술대회 를 통해 그 실력을 인정받고 

서라벌의 상인 김촌장을 따라 더 큰 세상에서의 활약할 것이라는 복선에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활쏘기대회를 어렵게 했던 장대비처럼 기대가 된다.

< 다산의 사랑> 을 통해 낯익힌 남당포를 다시 보고 싶다.

이남섭  작성일20 23-0 3-24 0 1:41:0 5

초반부에 도입된 장보고 인간 본성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  진지한 통찰 

역시 소설가 거장다운 모습입니다. 당시 강진 사회의 풍습을 문학,  미학적으로 표현해주신 작가님 

덕분에 강진군은 다산의 사랑에 이어 또 한편의 강진군 명작 탄생을 예고 합니다. 

많은 홍보가 요구 됩니다. 독자로서 소설의 진수를 읽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소통과참여 >  강진글사랑 >  역사소설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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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석  작성일20 23-0 3-23 20 :54:27

장보고의 정년에 대한 배려와 자신의 목표를 향한 집념이 엿보입니다. 이제 슬슬 당나라 얘기도 나오는군요. 남당포라는 지명이 많이 친숙합니다. 정찬주 작가님의 < 다

산의 사랑> 에서의 홍임 모가 남당포 여인 아니었던가요?  정약용이 사랑했던 여인.

문봉균  작성일20 23-0 3-23 20 :19 :16

행운은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찾아오기 마련이다

정찬주 작가는 '산은 산 물은 물' 을 통하여 성철 스님을,  '무소유'로 법정스님을 알게 해 주었다.

그리고 '이순신의 7년'을 통하여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 및 호남 의병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이번에는 '깨달음의 빛,  청자' 를 연재하여 장보고는 물론 강진에 대하여도 많은 것을 알게 해주고 있다.

회가 거듭될수록 내가 장보고에 대하여 너무도 몰랐다는 것을 실감한다.

막연히 장보고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금의 해군 제독 쯤으로 왜국과 중국 해적들을 소탕한 영웅이었다는 것과 ,

당나라에 신라방을 설치하여 장사꾼들이 안심하고 장사를 하도록 도왔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군인이 되어 출세하기 보다는 장사를 잘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이었다니 생뚱맞다.

돈을 많이 벌어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숭고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니 놀라울 뿐이다.

자나 깨나 그 생각을 하면서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랐으니 하늘이 도왔던 모양이다.

그러니 말타기 시합에서도 정년이에게 일부러 우승을 양보한 것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정 족장은 때 맞춰 찾아온 서라벌 상인을 장보고에게 소개해주게 된다.

그는 당나라를 오가며 제법 큰 무역을 하는 상인으로 장보고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다음 회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으므로 그저 기다릴 뿐이다.

김걸  작성일20 23-0 3-23 16 :27:17

선생님 

어제 늦은 밤부터 오전까지 꽃비가 내렸습니다. 

어느 분들은 쌀비(⽶⾬) 라고 하네요 

이 무렵에 비가 한번 내린 것 하고 두번 세번 내린 것하고는 가을 날 추수량이 달라져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꽃비는 새봄이 와서 좋구요 

쌀비는 배부를 것이 좋구요 

이제 새로운 연이 이어지네요. 

한 세상살이를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애환이 기다려 집니다. 

아소까대왕은 찬찬히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난 번에 세권을 주문했는데 2권이 빠지고 1,  3권만 왔어요 

2권을 미 수령했다구 했더니 보내준다고 메일이 왔네요 

이불재 소식도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강진에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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